
1. 뇌심혈관계질환의 개요

1)뇌심혈관질환이란? 
-정의 : 뇌와 심장에 공급되는 혈액이 혈관계의 이상으로 인하여,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되는 질환을 총칭
-뇌심혈관질환이란 뇌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의 합성어
-뇌혈관질환과 심장혈관질환을 뇌심혈관질환으로 부르는 이유
·인체의 가장 중요한 장기에 분포하는 혈관에 발생하는 질병
·발생하는 질병의 원인, 위험요인, 악화요인과 예방 대책이 거의 유사

2)뇌혈관 질환의 종류

-뇌출혈(출혈성 뇌졸중) : 혈관이 터진 상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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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뇌경색(허혈성 뇌졸중) : 혈관이 막힌 상태

2)뇌혈관 질환의 증상



3)심혈관질환이란? 
-심혈관질환의 종류 : 심혈관질환은 심장을 감싸고 있는 동맥(관상동맥)에 발생하는 질병

-협심증

-가슴이 죄는 듯한 느낌,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
-호흡곤란, 화끈거림
-2~10분 정도 지속
-가슴중앙에서 어깨, 팔, 목, 턱 등으로 방사

-심근경색

-지속적이고 강한 흉부통증(30분 이상)
-어지러움, 실신, 식은땀, 메스꺼움, 불안



2. 뇌심혈관계질환의 원인

1)개인적(생물학적) 요인론
-노동자 개인의 생물학적 특징, 유전적 특성 및 노동과 무관한 개인의 생활 방식에 의해 직업병이 발생한다는

관점.
-'중년’ ‘남성' ‘비만’ ‘뇌심혈관계 질환의 가족력' 등 어쩔 수 없는 생물학적·유전적 특성이나 '흡연' '운동부족' 

등 개인의 생활 습관을 원인으로 여김.
-한계
·국가적인 금연과 다이어트 운동을 해온 미국의 경우에 아직도 뇌·심혈관계 질환 사망이 전체 사망의 41% 
·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격심하게 겪는 개발도상국에서 뇌·심혈관계 질환이 급증하고 젊은 연령에서
늘어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함.

2)개별적 작업환경 요인론
-개별적 작업환경이란, 각각의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 과정 속에서 처하게 되는 생산수단이나 공정의 개별적

특징을 의미함.
-근무 중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작업환경에 노출되거나, 최근 업무의 급격한 변화를 겪거나, 교대근무, 

과로 등을 원인으로 봄.
따라서 개인적 요인론에 비해 작업관련성 평가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임

-한계
·질병 발생 후 사후관리를 위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으나, 질병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.

3)집단적 작업환경요인론
-개별 노동자가 아닌 사업장 전체의 노동환경을 규정하는 보편적인 조건을 주요한 원인으로 설정함.
-노동 시간의 배치, 임금 체계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 뿐 아니라 사업장 내의 노사관계나 이에 관련되어 있는

사회적 장치들(법·제도 등), 그리고 이를 규정하는 사회조건의 변화 등을 포함
-뇌심혈관계 직업병의 근본 원인은 노동과정의 구조적 변화와 노동강도의 증가로 보는 견해
-개별적 작업 환경에 대한 기술적·공학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왜 직업병과 재해가 줄지 않는가에 대해 명쾌한

설명을 제공, 개별 노동자의 업무 뿐 아니라 <사업장 전체>의 노동환경을 규정하는 보편적인 조건에 주목



-장시간 노동(연장근무)

-연장근무시 증상
‧높은 스트레스
‧신체적, 정식적 피로
‧수면부족
-장기 연장 근무
‧혈압 상승의 요인

-교대제 근무

-심혈관 질환의 요인
‧인간리듬의 손상
‧일상적인 생활요인에 영향
‧직업적 스트레스 유발

-심혈관 질환의 예방
‧규칙적인 간격으로 순환 업무
‧매 24시간마다 11시간 이상 휴식

-기타

→ 다음 호로 이어집니다. 


